


PROGRAM

시간 내용

개회사 및 축사 (10분)

09:30~09:40

국회의원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발제 (45분)

09:40-10:25

발제1 – 화력발전 중심 전력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발표자: 최명균 기후솔루션 연구원

발제2 –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한전 녹색채관과 k택소노미 그린워싱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크리스티나 응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애널리스트

발제3 – 우리나라 전력시장 안팎에서 재생에너지는 공정한 취급을 받는가?

발표자: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지정토론 (60분) (좌장 :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

10:25~11:25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박사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자유토론 (30분)

11:25~12: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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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국회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박용진, 양이원영, 진선미, 진성준 의원님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님과 최명균 연구원,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 크리스티나 응 애널리스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전의 영업순손실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적
인 연료비 급등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상반기 국제 석탄가는 2.4배, LNG값은 7배까지 급등했습니다. 

한전의 전력생산과 유통의 비정상적인 가격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
입하는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1kwh/@169원이었지만, 판매가(전기요금)는 1kwh/@110원으로 사실
상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력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갭, 이것이 상반기 한전적자 14.3조원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내년에도 원료비 고공행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 인상이나 과도한 전력구
입비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올해처럼 한전은 영업순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자금부족이 우려됩니
다. 그런데 레고렌드 사태이후 사채시장이 경색되어 신용등급이 높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마저 금리가 
두배 이상 상향되었지만 30% 남짓 유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자금조달이 더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한전이 부족한 자금을 시중에서 조달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우려됩니다. 전력생태계
가 망가지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특단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한전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을 조속히 현실화, 정상화해야 하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
(SMP)도 연료비 평균구입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한전적자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부터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조기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송배전망도 분산형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력 생산자(발전사)-유통업자(한전)-소비자 전력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
기 위해 공정한 전력시장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공정한 전력시장 혁신을 위해 입
법,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주신 환경·금융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현장 당사자 여러분들의 고견이 정책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국회의원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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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진선미·박용진·진성
준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
석연료에 의존하며 연료비 급등에 대처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로 재무위기를 겪고 있으며, 고금리 회사채 발행과 함께 법정 채권발행 한도 증
액을 요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함께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발맞추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발표된 K-택소노미는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를 포함해 그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극복 방안과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
의 전환을 이루어낼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화석연료 의존이 불러온 한전재
무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K-택소노미와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
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 전력시장의 제도적 불공정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풍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주신 환경·금융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현장 당사자 여러분들의 고견이 정책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 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좌장
을 맡아주신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기후솔루션 최명균 연구원, 미국에너지경제재무분
석연구소(IEEFA) 크리스티나 응 애널리스트,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은 오늘날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미래를 위해 세
계가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한 미래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로 탄
소 저감을 실행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제27회 유엔당사국총회(COP27)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를 다시금 약속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화석
연료 중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탈피하는 데도 주효한 지점입
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3분기 22조 원에 달하면서, 2022년 적자가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습니다. 이는 한전 사상 최대의 재무위기에 해당하며, 경영 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본질
적인 문제는 화석연료 의존 구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상반기 기록한 영업 손실 14.3조 원 
중 91%가 석탄발전, LNG 구매 비용 증가분에서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연료의 변동성이 확대돼 화석연료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
영 효율성과 공급 안전성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메꾸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발
전 구조에 대해 논의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마련하기 위한 이
번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 전략을 고민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국회의원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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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위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김정호·박용진·양이원영·진선미 국회의원 
및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 RE100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고 화석연료(석탄·LNG)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내놓는 등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이런 시기에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전력시장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여
러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고견을 잘 경청하여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님과 발제에 나서주신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님과 최명균 연구원님,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크리스티나 응 애널리스트님을 비롯하여 토론
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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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중심 전력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최 명 균

기후솔루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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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 에너지 수입의존도 높은 화력발전 생산비용 급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불러온 한국전력 재무위기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원별 전력구입 금액 변화(’21상반기 ’22년 상반기)>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3%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가격 변동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상승한 전력 생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전력산업 구조에서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 발생

* 그 결과 석탄발전 및 LNG발전 구매단가가 각각 8.4조원(100%), 4.7조원(59%) 상승하면서 한전이 전력 구입비용으로
13.1조원을 추가 부담. 이는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의 91%를 차지 (한전 전력통계월보). 한전 영업손실은 올해 말
기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력 구매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한전은 높은 금리의 채권 발행, 이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정 발행한도인 2배를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

출처: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2022. 06

전세계 에너지위기는 화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중요성 확대

• 세계는 재생에너지와 확대된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부문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추세

✓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리파워EU(REPowerEU) 법안을
통과시켜 러시아 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 발표. 2030 태양광
발전비중 목표 45%로 상향
(유럽위원회, REPowerEU, 2022)

미국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 이중 85%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투자.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와 같은 청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국민의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마련 중심
(미국백악관,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에너지 가격의 급등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기

• IEA “전세계는 처음으로 실질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 경고

• 국내 LNG 수입단가 ’22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96% /  9월 기준 157% 이상 상승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 수준

[’21년/’22년 상반기 LNGLNG 수입 단가 추이(단위:USD/ton)]

4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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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 전 발 전 자 회사 가 소 유 한 화력 발 전 에 총 괄원 가 보 상 제 도 를 통 해 과 도 하 게 보 상 .
전세계적으로 퇴출 수순 밟고 있는 화석연료를 필연적 재무 리스크로부터 보호 및 우대

• 경제성이 하락하더라도 적정수익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화력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를 유도. 이는 전력
산업의 화력발전 노출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

총괄원가보상제란 한전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정부가 30년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민간발전사 중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발전사만 총괄원가보상을 받고 있다.

화력발전을 우대하는 전력시장 보상체계
화력발전 퇴출을 지연시켜, 전력시장의 에너지 변동성 리스크 노출 확대

출처: 토론회 발제자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2020. 5. 18.

출처: 카본트래커,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2019: 카본트래커, 기후솔루션

9

• 우리나라 전력의 약 97%는 현물 중심 도매시장에서 거래, 전력생산
비용 급등은 도매전력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짐

에너지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현물기반 변동비 기반 전력시장, 한전의 재무위기는
예견된 결과

현물 중심 도매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

’22년 상반기 발전원별 SMP 결정 횟수

• ’22년 상반기 SMP는 LNG 
3,941회(90.7%), 석탄 372
회(8.6%)에 의해 결정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연료원별 SMP 결정 데이터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OECD 평균 31.0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7.5%로
제자리 걸음

저조한 재생에너지 비중 및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하락

세계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처: JTBC, [박상욱의 기후 1.5] '23번째 가입 기업' 나오고서야 화두로 떠오른 RE100, 2022.09.19

• NDC 상향안 대비 8.7% (30.2% -
> 21.5%) 하락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
반면, 화력발전 목표 비중은
0.8% 상승(41.3% -> 42.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석탄/LNG 기준

*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실제
재생에너지 기준은 이 보다 낮은
수치

7출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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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장∙계통 운영 기관 KPX 거버넌스 과연 독립적인가

14

변화된시장의주요이해관계자를대변하지못하는 전력시장

• 과거 전력시장은 화력발전
중심의 이해관계자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는 약 4,600개
이상의(96%) 풍력, 태양광
사업자 등 전력시장 주요
이해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가 되었음

• 전력시장의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KPX 거버넌스가 과연
특정이해관계자의 영향력으로
부터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지

KPX “한전을 포함한 모든 전력관련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력의 거래와 계통 및 실시간 급전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전력거래소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참고 기후솔루션 재구성

12

•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계통에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확대는 화력발전기의 이용률 하락을 의미. 즉, 한전의 수익악화로 이어짐

• 전력산업 내 수직독점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자사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을 유지할 동기가 충분함

• 해당 조치들은 민간발전사로 지급되는
정산금이 축소되고, 전력시장
현금흐름이 한전으로 유입

• 이는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
화력발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격

►전력시장 운영이 한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되고 있는 상황

►한전이라는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조치

전력산업 거버넌스에서의 이해상충 요소 존재
화력발전 자산 중심 한전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 즉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

11

화력/원자력발전 자산 중심의 한전이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력산업 구조

6개의
한전발전자회사가
국내 전체 전력의 약
70%의 전력을 생산

한전은 송배전망을
모두 보유함과 동시에
전력시장 내 유일한
판매사업자

전력산업 구조

출처: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유통망의 개선방안, p7 자료 재구성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하나의 기업 중심 전력산업 구조
화석연료 자산 중심의 한전∙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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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PX 이사회 회원대표를 대표하는 한전_개정사항

18

• 그러나 한전 및 발전자회사만 회원대표가 될 수 있도록 바뀐 정관

• 더욱 폐쇄적으로 바뀌어 버린 KPX 이사회 거버넌스 인원 구성

[13차 개정]
제36조(임원의 임면) 제3항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
래소의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15차 개정]
제36조(임원의 임면) 제3항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부칙(2001. 4. 2)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 한다. 
(2022. 4. 26 개정)

[전력거래소 정관]

한전의직접이해관계, 변환된시장의주요이해관계자를대변하지못하는 전력시장

[부칙 제2조(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
제2조(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도매경쟁 도입 시까지 소요되는 시장
개설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 신설되
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가 50%씩 분담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설회사의 출자금 분담액
은 원자력발전회사가 화력발전회사의 2배로 하되, 화
력발전회사간에는 동등한 비율로 한다.

(2) KPX 이사회 회원대표를 대표하는 한전

17

한전의직접이해관계, 변환된시장의주요이해관계자를대변하지못하는 전력시장

• KPX 이사회에서 회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기관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전부

• 전력시장 회원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되었으나, 이들은 회원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 

출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구분 소속

상임

비상임

회원대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이사회 권한]

• ① 정관의 변경, ② 이사회 운영규정, 
③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⑤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등 총
21가지에 대한 의결

• 실질적으로 KPX 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

(1) 한전, KPX 총회에서 가장 큰 권한 보유(해외사례 비교)

16

PJM(미국동부지역을관장하는계통운영자)의거버넌스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의결권을 보장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특정 이해관계자가 계통 및 시장운영을 좌지우기 하기 어려운 구조

구분
의결권
보유회

원
참석 무효표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발전 27 3 0.900*

송전 8 2 0.800

배전 17 1 0.94

판매 12 0 1.0

소비 11 0 1.0

합계 75 6 4.644**

출처: 2022.04.27 Members Committee 의결결과

* 각 부문은 1.0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참석한 회원 수 중 무효 및 기권을 제외한 찬성, 반대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발전부문을 예로
①찬성+반대=30, ② 찬성=27, ②÷①=0.9

** 각 부문의 합은 총 의결권 5.0에 과반수(0.667)를 적용한 3.335를 초과하면 의결된다.

(1) 한전, KPX 총회에서 가장 큰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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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시장의주요이해관계자를대변하지못하는 전력시장

• 공급/판매 각 부문에서 시장 내 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 배부,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대부분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

[전력거래소 회원총회 구성]
한전+자회사가 99% 의결권

회원사명 의결권 배정(수) 비중(%)

의결권 총수 50,000 100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39,832 79.7

기타 회원사 10,168 20.3

[전력거래소 회원총회 의결권 보유 현황
한전+자회사가 약 80% 의결권보유

출처: 2021년, 제1차 전력거래소 임시총회 의결권 및 참석자 현황 / 전력거래소 2022년도
회원 의결권 배정(안)

▶KPX 총회에서 가장 큰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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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추천위원회 불투명,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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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과정에서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할수있는PJM

•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임 임원 평가 시 기관특성 및 모집방법 등을 감안, 
면접 심사 등 생략이 가능

*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NYISO, PJM, ISO-NE, CAISO홈페이지, 전력거래소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 반면, 미국 PJM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NC, Nominating Committee) 
후보 심사를 통해 총회(MC, Members Committee)에서 선출

▶ NC 심사, MC 선출 두 과정 모두, 발전-송전-배전-판매-소비 각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후보를 평가∙심사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개위원회 내부 자체심사를 통해
대통령(산자부 제청), 산업부장관에 의해 임명

(4) 임원추천위원회 불투명,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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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추천, 심사과정등은외부에일체공개되지않음

• KPX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소속 위원은 외부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 ‘17, ‘20 이사장 후보 추천 및
심사 때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임직원 참여

기관 구분 세부내용

PJM 선출과정

1. Nominating Committee가 Independent Consultant를 고용
2. Independent Consultant가 후보자 목록 제출
3. Nominating Committee가 공석 1개당 후보자 1명을 Members Committee에게 전달
4. Members Committee에서 투표로 선출
5. 선출하지 않을 경우 Nominating Committee가 다음 정기 Members Committee 회의에 새로운

후보자 전달
결격사유 현재 및 과거 2년 내 전력시장 이해관계자인 경우

NYISO

선출
과정

1. Board Selection Committee가 Search Firm을 고용함
2. Search Firm이 찾은 후보자를 Board Selection Committee가 검토
3. 최소 3명의 후보를 이사회 산하 Governance Committee로 제출
4. Governance Committee는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음 (다만, Management Committee에게 의견

을 받을 것)
5. 이사회에서 과반 투표 진행

결격 사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현재 전력시장 이해관계자
과거 전력시장 참여자의 Executive officer로서 의결권의 3% 이상을 보유하고, Benefit를 받는 경우

ISO-NE
선출과정

1. Joint Nominating Committee가 search firm을 고용
2. Search Firm이 후보자 명단을 Joint Nominating Committee에게 넘김
3. 명단에 재선후보를 더해 Participants Committee에게 넘김
4. Participants Committee에서 70% 득표했을 경우 Board of Directors에서 과반 표결

결격 사유
현재 전력시장 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과거 전력시장 내 어떠한 직위로 인해 받는 연금을 제외한 Benefit를 받고 있는 경우

CAISO
선출과정

1. 경영진 (ISO Management)이 외부 Search Firm 고용
2. 고용된 Search Firm이 후보자 목록 제출
3. Board Nominee Review Committee가 후보자 순위 매김.
4. 경영진이 후보자가 선출기준을 만족했는지 검토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송부
5. 주지사 임명 및 상원 동의.

결격사유 현재 전력시장 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KPX
선출과정

1.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2. 위원회는 임원후보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3.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 후보자 선출
4.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임명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 결격, 해임사항 외 이해관계에 의한 결격사유는
없음

[해외 기관과의 비교]

출처: NYISO, PJM, ISO-NE, CAISO홈페이지, 전력거래소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 해외 기관과 다르게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활용해 임원
후보를 추천 받을 수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님
* 실제 의뢰건은 없음

• 이사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음

(3) 직간접 이해관계가 모두 포함된 하위 위원회_제척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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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사항에해당되지않는한전 및발전자회사

• 회원대표는 위원의 제척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제척기준을 적용 받지 않음

• 전력시장의 주요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하위위원회 조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출처: 전력시장 운영규칙

[비용평가위원회]
제2.2.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원, 회원의 대표를 제외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 된다.

[규칙개정위원회]
제9.2.2조의2(위원회 청렴의무 및 제척 등) ③ 위원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원, 회원의 대표를
제외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개정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 또는 기피,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대상 기관(회사)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항
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규정]

(3) 직간접 이해관계가 모두 포함된 하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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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주요메커니즘을결정하는기관, 한전의직간접영향력

•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주요 하위 위원회인 비용평가/규칙개정위원회 회원대표 5명 중
4명이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 또한, 하위 위원회에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로 부터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 
논의 과정에서 이들에 반하는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

구분 소속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A대학교 교수

위원 B 대학교 교수
C대학교 교수

회원대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간사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위원

회원대표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외부전문가 G대학교 교수
H대학교 교수
I법무법인 변호사

간사 당연직 전력거래소

• 외부 전문가, 최근 3년간
한전 및 발전자회사로 부터
총 약 13억원의 연구용역
수행

출처: 2022년 비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사항 반영, ‘22.08.01), 2022년 규칙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변경사항 반영, ’22.05.36) / 국회 제출자료, 2022년소속 위원들의 자문∙연구용역 수행 내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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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내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
되어야함

① 전력거래소 총회 의결권은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하게 배분

② 전력거래소 이사회 비상임이사의 회원대표 구성을 다각화하여
회원대표의 목소리는 화력발전 중심이 아닌 변화된 전력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

③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이 협의되는 전력거래소 산하
전력시장운영협의체의 회원대표 구성을 다각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

④ 전력거래소 임원에 대한 추천 및 심사, 임명 절차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

[제언] 시장,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거버넌스의
독립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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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내 화력발전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지위
•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의 확대 = 화력발전 비중(이용률)감소 = 

한전의 이익에 반대
• 전력산업 내 화력발전 자산 관련 이해상충
•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시장,계통운영기관 KPX

• 전력산업에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및 전력시장 운영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

[결론] 전력산업 내 화력발전 자산에 대한 이해상충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에너지 안보위기는 반복 될 것



[발제2]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한전 녹색채권과 k택소노미 그린워싱 문제를 중심으로

크리스티나 응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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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dependent energy finance think tank.

• Examines issues related to energy markets, trends and policies.

• Solely funded by philanthropy who have no material input into our 
work strategy. No paid consultancies nor government funding.

About IEEFA

IEEFA 2

KEPCO’s clean energy 
transition hangs in the balance

IEEFA 1

Christina Ng, Debt Markets Research and Stakeholder Engagement Leader

25 November 2022

Greenwashing risks of KEPCO’s green bond and K-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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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ly loss making

IEEFA 6

KEPCO’s earnings 
were hit and have been 
on a downward trend 
in the last six years.

Green 
investments 
remain 
insignificant 
to KEPCO’s 
spending

IEEFA 5

Questionable investment choices

IEEFA 4

Source: KEPCO Investor Presentations

KEPCO was still 
investing in large 
new coal and gas 
projects overseas in 
as recently as 2020.

COAL NUCLEAR LNG OIL HYDRO, RE 

19%

4%

IEEFA

• How KEPCO got into this situation?

• What are the potential risks to debt investors and
of its transition plans?

Research aim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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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redit ratings underplay risks

10

KEPCO’s final rating was reliant on a government “bailout” and not its own business 
fundamentals or a strong income, which is counterintuitive of a high credit rating issuer. 

Source: Respective credit rating agencies, 2022 

Baseline credit assessment Final credit rating Notches upgrade

Moody’s Baa2 Aa2 +6 notches

Fitch BBB- AA- +6 notches

S&P BB+ AA +8 notches

IEEFA

KEPCO’s bond maturity 
yet to hit its peak

9

If KEPCO takes on more 
debt, the worst of its 
problems is yet to come.

Source: Thomson Reuters

IEEFA

Overleveraged, yet debt 
issuance increased

8

KEPCO’s ability to service its debt has been weakening. 

This has put KEPCO’s short-term obligations and investment plans at risk.

Source: Thomson Reuters

IEEFA

Operating margins largely 
influenced by volatile coal and LNG

IEEFA 7

KEPCO failed to 
correct its 
questionable 
investment 
choices despite 
the need being 
reflected 
in its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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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ntact

Christina Ng, cng@ieefa.org

å

KEPCO’s negligible 
renewable generation 
assets and questionable 
future generation mix 
suggest that its green 
bond issuances were 
merely tokenism.

This puts its green 
bondholders at risk of 
greenwashing.

KEPCO’s capability to 
decarbonize uncertain. 

KEPCO needs reforms that 
involve a complete change 
in management and board, 
and significant capital 
injection or government 
intervention.

KEPCO’s inability 
to service debt 
fundamentally 
warrants it not bankable. 

At risk of default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vestors’ bond 
purchases have been 
enabling KEPCO’s 
emissions. 

KEPCO’s 
mismanagement 
weighed on profitability 
and business viability.

This indicates 
overconfidence with 
government bailout 
and raises the issue 
of its governance.

IEEFA 12

Conclusion: what this means

Conclusion: how did KEPCO get here

IEEFA 11

KEPCO failed to anticipate 
surging coal and LNG 
purchase prices, despite their 
impact on KEPCO’s earnings 
and overall market trends.

KEPCO took its time with 
renewable buildout.

Fixation with fossil fuels led 
KEPCO to take on more debt.

It has not hit its peak bond 
maturity and is expected to 
take on more debt given its 
capital expenditure plans and 
modest operating cashflow. 

Investing in unproven 
technologies takes on 
additional risks for KEPCO’s 
investors and the South 
Korean market. 

Examples are CCUS and blue 
hydrogen: KEPCO lacks the 
expertise and business 
fundamentals to support. 



[발제3]

우리나라 전력시장 안팎에서 재생에너지는 

공정한 취급을 받는가?

김 주 진

기후솔루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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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력계통 관리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시장/계통 결정을 하나?

2

최종
소비자

배전선로/설비
건설및관리
판매영업

배전/판매사업자

송전선로/설비
건설및관리

송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 입찰관리및청산
• 가격결정
• 전력계통운영
• 계량및정산

시장운영자/계통운영자

한국전력거래소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기타민자발전

발전사업자

발전원별 구매 가격책정
(시장운영자) + 계통에 대한
액세스 관리(계통운영자)

한국전력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송전망 및 배전망 관리 업무를 함.

유일한 판매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출처:김승완, 2019. 1.발표자료

한국전력 자회사가 70% 
이상 점유(주로 석탄, 
가스, 원자력)

석탄/원자력은
대부분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은 非
한전사업자 비중
높음(한전 12.5%)

고압, 철탑 저압, 전봇대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 전력시장 안팎에서
재생에너지는 공정한 취급을 받는가?

2022. 11. 25. 국회 제2세미나실

김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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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 출력제어 현황(한국전력거래소 자료 발췌)

6

‘21년 64회 12,016 423,346

225회 43,758 3,454,416

2.09

풍력발전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출력제어량이 늘어난 것은 한전 발전자회사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용량 증가 때문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제주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와 가스/유류발전 사이의 충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는 이유로 풍력발전 발전량 중 약 3~4% 출력제어

5

• 약 900 MW의 가스 및
유류발전(한전자회사
소유, 최근 성능개선)

• 약 800 MW의 풍력 + 
태양광 설비(민간사업자
보유 비중 높음)

• 약 600 MW 의 평균 부하 –
이론상 100% 재생에너지
가능하며, 60%의
발전비중인 날도 잦음

• 배터리, 동기조상기, 
실시간시장, 가상발전소
등 출력제어를 감소시킬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 –
한전과 전력거래소도
이를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통안정성을 이유로
출력제어를 하는가?

육지와 연계선 있으나, 당초 전력을
수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대규모 가스/유류발전소

곳곳에 풍력 + 태양광 발전소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전력시장 內에서의 불공정

Copyright ⓒ 2022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재생에너지가 초래한 전력 시장변화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한전 발전자회사 기존 발전기의 퇴출 의미할 수도

3

석탄(혹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대형 / 중앙집중화 소규모 / 분산 (개인도)
90%이상한전자회사 약 87.5%가민간사업자

사실상 전력망과 시장 운영을 하는 한국전력공사가 (타 회사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자회사 기존 자산의 가동을 줄이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것임

출처: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52

발전사업자 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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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

10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8명 중 3명이
한국전력 또는 한전자회사 임직원

성명 이사 직위 소속

정동희 상임

한국전력거래소박중환 상임

양성배 상임

강경택 비상임 산업통상자원부

박헌규 비상임 한국전력

박상형 비상임 한국수력원자력

정광성 비상임 남동발전

성태현 비상임 한양대교수

김윤경 비상임 이화여대교수

김민정 비상임 숙명여대교수

김경민 비상임 법무법인진명
출처: 한국전력거래소웹사이트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참고 - 가스발전 용량요금 vs. 수요반응(신뢰성 DR) 용량요금
동일한 기능(계통 첨두부하 관리) / 다른 수준의 보상(육지 계통)

9

• 가스발전과 수요반응자원은 모두 첨두부하 시간대에 계통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이며, 이와 관련된 전력거래소 지시에 대비하는
대가로 용량요금을 지급받음(같은 기능)

• 가스발전은 수요반응자원보다 1.6배 내지 2.7배 많은 용량요금을 받음
(다른 보상)

• 가스발전은 24시간 모두에 대한 용량요금을 지급받는 반면, 신뢰성DR은
피크시간대에 대해서만 지급받음(다른 보상)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제주 계통의 계통균형유지 서비스에 대한 보상(2021년 9월 기준)
공정성의 문제

8

요금체계 금액 1일 제공 가능 시간 이슈

가스/유류발전소
용량요금 약 22원/ kW

(급전대기한
것에대한대가)

24 시간

같은 기능 / 
다른 보상소수력발전 용량요금

하루 6.5 시간까지배터리시스템
용량요금

•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공사 및 그 자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계통에 대한 액세스 및 발전서비스/보조서비스에 대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어야 다양한 계통균형유지 기술들이 전력계통에서 활용될 수 있음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제주 출력제어 문제의 비용효율적 해결방안 - 유연성 자원
제주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의 비용편익 분석 (2022. 9. - 기후솔루션, NEXT 공동연구)

1. 재생에너지 보급 늦추지 않아도 CFI 2030 달성
가능한 기술적 시나리오 존재
: 유연성자원도입 (저장장치+동기조상기)
: 재생에너지출력제한율 3%유지
*덴마크, 독일, 영국 ‘19 평균출력제한율 3.6%

2. 해당 시나리오의 비용편익 존재
: 2034년까지최대 5.7%추가시스템비용
투자로구현가능
: 유연성 자원 없이출력제한만으로재생에너지
공급과잉량해소시, 2034년 출력제한율 19.2% 

3. 해당 시나리오 따라 유연성 자원 도입 시, 
재생에너지 발전기 이용률↑
화력발전기 이용률↓

출력제어 문제 해결의 방법 = 유연성 자원(ESS, 동기조상기, 수요반응자원) 증가

0%

10%

20%

30%

40%

2022 2034

화력발전및재생에너지발전설비

이용률변화
(해당시나리오따라유연성자원도입시)

화력발전 태양광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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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업 PPA(전력구매계약)가 더 어려움
아시아 지역 전력시장 시스템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 시사

13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 받는 방법(소위 K-RE1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

14

신규 재생
에너지에
기여하는지
(추가성)에
대한 의문

비싼
송배전망
이용료

• K-RE100 달성을위해활용되는녹색프리미엄과 REC 는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발급되는것으로, 이로인해서실제재생에너지용량또는발전량이
늘어나는지(추가성)의문임

• 녹색프리미엄만으로는전력소비량이많은기업의재생에너지수요를
만족시키기어려움

Source: 기후솔루션, 2021.12.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전력시장 外에서의 불공정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출력제한 행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가능

11

가능한
행위 유형

해석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KPX는 국내의 유일한 계통운영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

• KPX가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망을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가격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 존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

• KPX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5조 제1항
제3호

•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

불공정거래

• KPX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생산량 및 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 제4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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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PPA 표준계약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등 신의칙 위반(제6조), 부당한 위험 전가(제7조 제2호)

18

제3자 PPA 표준계약서
관련 조문 조문 내용 해석

제18조 제2항 제1호
한전에 지불하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망이용료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중복)

전력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칙 위반 가능

제21조 제6호 내지
제9호

한전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상 없이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일방적으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한전 귀책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의칙 위반
가능

제26조 및 제27조

발전사업자 및 전력소비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한전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광범위하게
면제되고, 발전사업자 또는
전력소비자가 법령 위반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상당한 이유 없이
한전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전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발전사업자 또는
전력사업자에게 전가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제3자 PPA 체결 시 망이용료
A lot more expensive than fossil fuel-powered industrial electricity prices 

17

• 경제적 문제점 –
산업용전기요금대비
최소 4-50% 가량높음

• 일부항목은중복부과

• 형평성 문제점 –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망이용요금을
부과하지않고, 
수요측이 100% 부담
(한국전력의발전자회사가
망이용요금면제받을수있게
하는송전망이용요금부과
유예조치가 20년간고착화)

재생에너지시나리오별부대비용산정

Source: 기후솔루션, 2021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한국형 RE-100의 현실
기업들이 한국전력 직접 PPA를 확대하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 감소

16

Source: 한국에너지공단, 2022 4.기업 수 137개로 증가
(22.09 기준)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15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삼성전자의 전기소비량 수준에 불과

국내소비량

국내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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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공정한 전력시장

20

• 제반 불공정 사항 시정 필요 /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 조사

• 전력시장 운영에서의 이해상충(재무적 연결 포함) 제거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
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
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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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 시장 토론문

최 한 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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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발행의문제와사회적비용

• 왜곡된전기요금 경영부실 정부보증기대로인한낮은이자

과도한공사채발행 한계기업투자 구축 시장불안

공사채쏠림현상 한계기업구축 시장위기

2

공기업 부채의 정부 보증에 대한 시장기대

낮은 이자비용(암묵적 정부보증에 따른 보조금)

과도한 부채 비율 & 자금시장 구축효과

에너지안보와탄소중립을위한
공정한전력시장 토론문

최한수 (경북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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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이채권시장의블랙홀이되다

6

공기업이회사채통해 1억원조달할경우

▪ 민간에비해 150만원정도
낮은비용으로조달가능

▪ 기타공공기관 ( 271만원), 
기금관리형 (134만원), 시
장형공기업 (100만원)

5

최한수이창민 (2015, 2017)

4

최한수이창민 (2017,2015)

공기업의자금조달과정중정부로부터받는보조금규모추정방법

모형설계

• “민간기업은 정부의 보증이 없다”고 가정

• 기업고유위험과 시장위험이 기업채무 불이행 위험과 신용등급을 결정

분석

• 민간기업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기업고유 위험과 시장위험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공공기관 고유 위험요소 대입: 정부의 보증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신용

등급 추정

추정

• 공공기관 추정 수익률 – 공공기관 실제 수익률 = 수익률 스프레드

• 추정된 수익률 스프레드 x 공공기관의 연도별 채권 발행액 = 절감된 자금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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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통해채권발행한도높일것인가

• 자본시장전반에어떤파장을가져
올지심각하게고민해야

• 전기료인상과같은정공법이타당

• 국회가신중하게판단해야

8

문제는시장전반위기로번질수있다는것

7


